막0912 Note

◆Cross check : 사5303-4

사5303.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(바자:업신여기다,멸시하다,싫어하다,경멸하다,얕보다,비열한 인간), 거절당하였느니라, 슬픔(마크오브:고통,괴로움,슬픔,비탄)의 사람이요, 질병 (홀리:질병,근심,재난,병,병들다)에 정통한(야다: 알다,직접 보아서 확인하다,알아차리다,인정하다,조언하다,대답하다,밝히,확실히,정녕,이해하다,알아주다,기교있는,부지런하다,분별하다,~을 가지고 태어나다,가까운 친구,유명한,느끼다,유식하다,교훈하다,친척,알게하다,알리다,탐지하다,깨우침을 받다,지식을 갖다,자신을 나타내다,학식있다,깨닫다,능한,잘 할 수 있는,확신하다,동침,권념하다,관찰,주의,깨달음) 사람이라. 그리고 말하자면, 우리는 그 자로부터 우리의 얼굴들을 숨겼느니라, 그는 멸시를 당하였으며,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(하솨브:엮다,짜다,서로 꿰뚫다,공작하다,음모하다,생각하다,고려하다,평가하다,계산하다,귀하게 여기다,추정하다,간주하다) 않았느니라.

[bookmark: _GoBack]사5304. 분명코 그분은 우리의 질병(홀리:질병,근심,재난,병,병들다)들을 짊어지셨으며(나사:받아들이다,일어나다,감당하다,취하다,초래하다,운반하다,가지고 가버리다,떠받치다,일으켜 세우다), 우리의 슬픔들(마크오브:고통,괴로움,슬픔,비탄)을 옮기셨느니라 (싸발:운반하다,무거운 짐이 되다,임신하다,짐지다,짐이 되다,나르다,노동에 강한).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매를 맞으며(나가:만지다,손을 대다,격렬하게 타격하다,처벌하다,파괴하다,치다,던지다,역병에 걸리다,세게 때리다,치다), 세게 침을 당하며[나카:치다,때리다,쫓아내다,찰싹 때리다,상처를 가하다,죽이다,살해하다,살인자,벌주다,학살하다,살해자,세게 치다,치는 자,치기,맞다,채찍자국(을 내다),상처를 입히다], 고통을 받는다고 우리가 여겼느니라.
